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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언론 공공성 훼손하는 YTN 지분 졸속 매각 중단하라

한국마사회가 오늘(21일) 이사회를 열어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YTN은 지난 수십 년간 공영언론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

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공론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이처럼 YTN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마사회나 한전KDN 등 

공기업이 YTN 지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대기업이 대주주인 경제신문, 건설사 등 민간에 매

각한다면,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고, 사익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졸속으로 연내 결정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압력

에 따른 것이 명백하다.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 당시 ‘YTN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

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기재부가 마사회 보유 YTN 주식매각 의견

을 통보한 데 이어, 12월에는 농식품부 차관이 마사회장과 면담을 통해 매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마사회의 숙원사업인 온라인 경마 도입을 조건으로 압력

을 가했다는 마사회 관계자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장

악하려는 정권 차원의 외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YTN을 비롯한 언론 민영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와 한국마사회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YTN 지분 매각을 강행

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 언론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 윤석열 정부를 반

드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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